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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의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24개월∼36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 22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검증,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가정 월수입, 자녀 수 및 양육지원 유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았을 때 배우자 지지가 가장 주요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직무

만족도가 다음으로 주요한 예측변인이었다. 반면,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반면, 직무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의 높고 낮음은 양육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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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사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결혼과 자녀 출산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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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자녀 사교육비 마련과 

노후대책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맞물린 결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대

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결혼･출산･자녀양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인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쌍봉형(M자형) 커브를 나타낸다(통계청, 2011). 출산과 자

녀양육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남성에 비해 높다

는 주장(송유미･이제상, 2011)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

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어머니와 일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육환경의 변화는 자녀를 통한 정서적 만족과 같은 긍정적 측면보다는 개인시간의 

부족, 지출 확대, 육체적 피로 등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권미경, 2011). 2∼3

세 걸음마기는 자아개념과 자율성, 일상생활에서의 자조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부모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어 자녀 양육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나(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그만큼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중요

한 시기라 볼 수 있다(도현심 외,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 연구에 상대적으로 편중된 시점(권미경, 2011)에서, 2∼3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다른 연령보다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고, 개인차를 야기시키는 예측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예

방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근심이나 부담감과 달리 일상적이

고 지속성을 갖는 특성을 갖는다(안지영･박성연, 2002; Crnic & Greenberg, 1990). 자

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스트레

스, 타인양육으로 인한 죄책감은 맞벌이 가정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긴장과 부담을 안

겨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의 역할은 그만큼 강조되고, 양육부담도 증가하는 시기이므

로(정미라･강수경･김민정･최혜정, 2014),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느 시기보다 높

을 것이라 예상된다.

명확한 사실은 양육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부모의 정서와 신체건강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민현숙･문영경, 2013),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양육방식과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정미라 외, 2014)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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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자녀 양육의 당연한 

과정이라 여기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적극적

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의 월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인구학적인 배경과 그 밖의 개인

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김근혜･김혜순, 2013),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다양한 

변수를 통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이해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으로는 연령, 가정 월 소득, 교육수준, 자녀 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반드시 유의한 영

향을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며, 변인에 따라 또는 연구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

고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

의 연령과 양육스트레스(권정윤･정미라･박수경, 2012; 이경하･서소정, 2009), 가정의 

월수입과 양육스트레스(권정윤･정미라･박수경, 2012; 김리진･윤종희, 2000),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스트레스(권정윤･정미라･박수경, 2012; 김영주･송연숙, 2007; 박미석･

김지은, 2013; 이경하･서소정, 2009; 임순화･박선희, 2010), 자녀 수와 양육스트레스(오

재연･유구종, 2007), 출생순위와 양육스트레스(김영주･송연숙, 2007)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친척이나 주위의 도움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고(김명원･강민주, 2011), 

양육지원 유무보다는 손자녀 양육을 지원해 주는 조모와의 관계의 질이 취업모의 양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밝힌 선행연구도 있다(김은정, 2014).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개인적인 측

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아이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아

지는데, 이는 곧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유발하게 된다

(이경하･서소정, 2009). 특히 영아기는 부모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양육자가 영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아의 욕구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

요하다(김영주･송연숙, 2007). 그런데 이와 같이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이나 양육과 관

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당황

하게 되고 적절한 대처가 어렵게 느껴지기 쉬우며(이주연･이석호, 2010), 이러한 상황

이 반복되면 양육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맞벌이 가

정 어머니는 직장생활로 인해 대리양육을 일정시간동안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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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한 양육지식 습득의 기회가 적다. 맞벌이 가정 어머니가 영아기 자녀의 특성

이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른 양육지식은 절실하다. 만약 부모가 적절한 양육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킴으로써 양

육스트레스가 완화 될 수 있다(송연숙･김영주, 2008). 즉, 양육지식 수준이 높은 경우, 

어머니는 연령에 적합한 발달수준을 인식할 수 있어 자녀의 발달상 과잉기대를 줄일 

수 있으며(김정미･문승미･김유경･안선희, 2013),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양육지식을 바탕으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머

니의 양육지식이 맞벌이 가정의 특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을지라도, 앞서 살펴보았

듯이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이나 양육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식은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 개인이 알고 있는 양육에 대한 지식은 취업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양육을 하

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양육지식과는 달리 

어머니가 취업모일 경우, 직무와 관련된 정신적 물리적 환경에 따라 양육에 대해 느끼

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직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병행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 때 

본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나 스트레스 정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보람과 성취감, 불만족과 긴장감 

등 다양한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은 오히려 다른 영역의 역할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윤

석, 2010).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로 서로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두 영역 

모두에서의 성공적인 결과와 만족도의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Grzywacz & 

Marks, 2000). 아버지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김기현(1998)의 연구결과에서도 보듯이,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도 양육스트레

스와 관계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어머니 개인의 노력이나 경험을 통해 이미 갖고 있는 양육지식과 어머니 본인의 취

업상황에 따른 직무 만족도와 달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 요

인으로 주변인들의 도움과 지지를 들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구나 친

척, 배우자에게 받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의 경험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

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가 어려움

을 느낄 때 도움을 기대하고 요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원자라 할 수 있다.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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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지는 실제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문혁준(2004)은 배우자의 지원이 어머니 역할을 병행

하는데서 오는 갈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즉,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각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 및 행동 반응에 영향을 준다(정문경･김병석, 2014). 부부

간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관계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배우자를 어떻게 지각하

느냐가 결국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양

육에 대한 지지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김명원과 강민주(2011)

의 연구에 따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원에 있어 주위의 

도움보다는 배우자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

고하고 있다. 그 밖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맞벌이 가정 

어머니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양육스트레스

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정･이지현, 2005; 문혁준, 2004). 결국 양육스트레스를 지

각하는 정도는 배우자의 지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짐

작하게 한다. 

특히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직접적인 측면 이

외에도, 결혼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Brock & 

Lawrence, 2008)고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지지는 취업모로 하

여금 일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낮출 뿐 아니라, 일과 가족 유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노성숙･한영주･유성경, 2012; 유

성경･한영주･조윤진, 2011). 즉, 배우자의 지지는 일에서 가족으로 가는 다중역할의 경

험에서 일과 가족 간 갈등을 완충하여 일과 가족 간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

써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영주･박지아･손난희, 2013).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과 직장에서 다중 역할을 함으로

써 그 부담이 증가하는데, 만약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심리 또

는 행동측면의 특성들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이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여

부는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업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

본 김기원 외(2010)의 연구를 보면, 직업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직무만족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근로자나 경제활동인구들의 일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데(이영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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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과 이경란(2014)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지각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 형성 

과정에서 주변의 정서적 지원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즉, 일과 자

녀양육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

족감은 배우자의 지지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충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더

욱 악화시키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할 때, 배우자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와의 단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 만족

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히는 것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살펴보는 양육지식 또한 

배우자지지 또는 직무만족도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서영석(2010)의 

주장처럼 선행연구에 따른 이론적 근거 없이 삼원 상호작용효과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우연에 의지해서 통계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지식과 배우자 지지 또는 직무만족도와의 상호작용효과 같

은 경우, 분명한 조절변인에 대한 근거나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토대가 미비한 실정

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의 빠른 발달 속도로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예상되는 어머니의 지적 특성인 양육지식과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심리적 측면인 직

무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파트너로서의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가 인식한 배우자 지지라

는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지적･심리･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양육스트레

스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함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

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 과

정은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원인과 중재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처 방안 마

련에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배경(연령, 교육수준, 가정의 월수입, 자녀 수, 출생순위, 

양육지원 유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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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11곳의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1･2세반 중에

서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맞벌이 가정 어머니는 모두 정규직이며, 직장어린이집은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종일제로 운영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결과

에 근거하여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 사이의 만 2세 영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어

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인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3.26세(SD=3.29)로 나타났으

며, 평균 29.80개월(SD=3.70)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평균 687.55

만원(SD=186.79)이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89명(40.50%)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1

명이라는 응답이 122명(55.50%), 2명 이상이 98명 (44.5%)였으며, 만 2세 자녀의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동아를 포함한 첫째가 151명(68.60%)으로 가장 높은 빈도

였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이외에 양육을 도와주는 지원 유무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

이 127명(57.7%)으로 있다는 응답 93명(42.30%)보다 높았다. 배우자의 근무 형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없었고, 모두 상용직 214명(97.30%)과 자영업 6명(2.70%)의 안

정적인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표 1〉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개인적 특성(N=220)

변인 실제 범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빈도(%)

자녀의 연령 24∼36개월 29.81(  3.70)

어머니 연령 25∼43세 33.26(  3.29)

가정 월수입 400∼1600만원 687.55(186.79)

교육수준

고졸 이하  57(25.90)

전문대졸  29(13.20)

대졸  89(40.50)

대학원 이상  45(20.50)

자녀 수
1명 122(55.50)

2명 이상  98(44.50)

출생순위
첫째(외동아포함) 151(68.60)

둘째 이상  6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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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구분 실제 범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빈도(%)

양육지원유무a
유  93(42.30)

무 127(57.70)

주: a 양육지원은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인력(조부모, 친척, 고용된 육아도우미)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관련된 7가지 문항들 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각각의 변인은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다.

가.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의 Parental Distress 요인과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등의 선행연

구를 기초로 실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김기현과 강희경

(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

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문항이다. 각 문

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0점부터 128점 사이에 점수가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

기현과 강희경(1997)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8이였고,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4이다.

나. 양육지식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Larsern과 Juhasz(1986)가 개발한 

KCDI(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아동학 전공 교수를 포함한 본 

연구자(들)이 직접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발달,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각각 14문항씩 총 5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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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네 개의 보기 항목 중 하나의 답을 고르도록 되어있으며, 옳

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점, 옳지 않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과하여 

점수화하였다. 양육지식의 분석은 총점을 사용하며, 이때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56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아 발달에 대해 보다 바람직한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arsen과 Juhasz(1986)의 척도에서는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으며, 기준 타당도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양육지식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67이었다.

다. 직무만족도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Weiss, Dawis, England 와 Lofquist(1967)가 개

발한 미네소타만족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를 박아이린

(2005)이 번역하고 수정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직무만족도는 내재적(intrinsic), 외재

적(extrinsic), 전반적(general)요인으로 나뉘며, 총 20문항이다. ‘매우 불만족 한다(1점)’

부터 ‘매우 만족 한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직무만족도는 총점을 사용해 분

석되며, 점수범위는 20점에서 100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아이린(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직무만족도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2이었다.

라. 배우자 지지

배우자 지지는 장춘미(2001)의 ‘부부의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장춘미(2001)는 박

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에서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 18문항과 

Pasch와 Bradbury(1998)의 ‘사회적 지지 상호작용 분류체계의 분류에 대한 기술’ 중 

부정적 지지 행동 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중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행동을 지각

하여 보고하는 형태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영역은 정보적(informational)지

지, 정서적(emotional)지지, 존중감(esteem)지지, 부정적(negative)지지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22문항이다. 응답자는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0점)’에서 ‘항상 있다(5점)’까지

의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총점의 점수 범위는 0점부터 110점이며, 배우자 지지는 총

점을 사용해 분석한다. 이때 총점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긍정적 지지 제공의 빈도를 높

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배우자 지지 총점의 내적합치도 계

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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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4년 9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61부를 배부하여 

242부가 수거됨으로써 92.72%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연구 대상의 해당 월령에 포

함되지 않거나, 문항들 중 응답이 빠진 문항이 있는 22부를 제외한, 총 220부의 자료

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연구변인들 간 차이가 있는지 

t-test 와 ANOVA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

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

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의 

점수와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양육스트레스 총점의 응

답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128점 사이이며, 평균점수는 49.11점(SD=17.07)이다. 양

육지식은 가능한 점수 범위 0점에서 56점으로 평균점수는 42.77점(SD=4.48), 직무만족

도는 20점에서 100점사이의 가능한 점수범위로 평균 73.50점(SD=9.49), 배우자 지지는 

0점에서 110점의 가능한 점수범위에서 평균점수 80.92점(SD=17.93)으로 측정되었다.

〈표 2〉측정변인들의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N=220)

구분 가능 점수 범위 실제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양육스트레스  0∼128  6∼103 49.11(17.07)

양육지식  0∼ 56 26∼ 51 42.77( 4.48)

직무만족도 20∼100 47∼100 73.50( 9.49)

배우자 지지  0∼110 11∼110 80.92(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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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사회인구학적 배경(연령, 가정의 월수입, 교육수준, 자녀 수, 출생순위, 양육지원 유

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과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t 검증 결과(N=220)

구 분 빈도 양육스트레스평균 F/t

어머니 연령

25∼29세  26 49.08

F = .65
30∼34세 121 48.91

35∼40세  62 49.19

40∼45세  11 50.91

가정의 월수입

400∼499만원  16 45.63

F = 1.13

500∼599만원  38 49.21

600∼699만원  57 49.74

700∼799만원  41 45.66

800∼899만원  41 53.83

900∼999만원  11 53.45

1000만원 이상  16 43.88

교육수준

고졸 이하  57 46.96

F = 1.24
전문대졸  29 44.28

대졸  89 49.93

대학원 이상  45 53.31

자녀 수
1명 122 47.97

t = -1.11
2명  98 50.53

출생순위
첫째(외동아포함) 151 48.81

t = -.39
둘째 이상  69 49.77

양육 지원a 유무
유  93 49.03

t = -.06
무 127 49.17

주: a양육지원은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인력(조부모, 친척, 고용된 육아도우미)
** p < .01, ** p < .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배경(연령, 가정의 월수입, 교육수준, 자녀 

수, 출생순위, 양육지원 유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고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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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직무만족도 및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어

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하기 전,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

중공선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살펴보았다. 공차와 분산팽창계수가 모두 1에 근접할 때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하며, 분산팽창계수의 경우 10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성

태제, 2007). 모든 계수의 공차는 .94∼1.00으로 .10을 넘는 수치이며, 분산팽창계수는 1.00

에서 1.07사이로 1에 가깝고 10이하이므로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다중회귀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육지식, 직무만족

도, 배우자의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21.27, p<.001), 양육스트레스 총 변량의 2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

해 설명되고 있다. 독립변인 중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만이 양육스트레스를 예측

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배우자 지지(β=-.40, p<.001)가 직무만족도

(β=-.18, p<.01)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요

약하면,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인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측했던 바와는 달리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 중 배우자의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비해 양육스트

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N=220)

구분 B β R2 F

양육지식 -.15 -.02

.23 21.27***직무만족도 -.20  -.18**

배우자 지지 -.26  -.40***

B= 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회귀계수.
** p < .01, *** p < .001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

작용효과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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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도는 개인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배우자 

지지의 경우 본인이 아닌 사회적 지지 변인으로 상대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위계적 회귀 분석 시 투입 순서로 개인 내적인 직무만족도를 1단계에 넣고, 환경

적 측면인 배우자 지지를 2단계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간 상호작용변인(직무만족도 × 배우자 지지)을 추가 투입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은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변인 값을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곱하여 생

성하였다. 모든 계수의 공차는 .93∼1.00로 .10을 넘는 수치이며, 분산팽창계수는 1.00

∼1.08사이로 1에 가깝고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 = 220)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β β β

직무만족도  -.28***  -.18**  -.16**

배우자 지지  -.40
***

 -.41
***

직무만족도×배우자 지지  -.13*

R2   .08   .23   .25

R
2

변화량   .15   .02

F 18.09*** 31.96*** 23.40***

F 변화량 42.41***  5.07*

주: β= 표준화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직무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이 회귀식은 유의하였고(F=18.09, p<.001), 직무만족도는 8%의 설

명력을 가지고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28, p<.001). 2단계에

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동시에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결과, 이 두 가지 변인이 

포함된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31.96, p<.001). 즉, 직무만족도(β=-.18, p<.01)와 배우

자 지지가(β=-.40, p<.001)가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

타났으며,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포함된 회귀식의 설명력은 15% 증가하여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총 23%의 설명력을 가진다. 3단계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



214  육아정책연구(제9권 제1호)

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두 변인의 표준화 점수(Z점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이 2%증가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총 25%의 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유의성도 검증되었다(F=23.40, p<.001).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모두 연속변

인이므로, 회귀분석 결과만을 통해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Aiken

과 West(1996)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평균값으로부터 +1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값을 

높은 수준(상)으로, -1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값을 낮은 수준(하)으로 설정하여 ±1 표

준편차만큼 떨어진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점수를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

누었다. 그리고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상하집단을 상-상, 상-하, 하-상, 하-하로 

구분하고, 집단별 양육스트레스 평균값을 토대로 상호작용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기 위하여 그래프를 그려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의 그래프에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직무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든 낮게 지각하든 양육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

도에는 큰 차이가 없게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양

육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

단의 경우, 배우자 지지가 동시에 높을 경우가 배우자 지지가 낮은 경우보다 양육스트

레스가 확연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상
                        직무만족도

[그림 1]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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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연령, 가정의 월수입, 교육수준, 자녀 수, 출생순위, 양육지원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고, 만 2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지

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서론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배우자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하여 다른 예측변인과의 상

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지식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선

행연구는 있지만, 배우자 지지 또는 직무만족도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본 선행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다중회귀분석에서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의 경우, 문항간 내적합치도

가 .67인 점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세 가지에 대

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 양육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가 유의하지 않음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어머니의 연령(권정윤･정미

라･박수경, 2012; 이경하･서소정, 2009), 가정의 월수입(권정윤･정미라･박수경, 2012; 

김리진･윤종희, 2000), 어머니의 교육수준(권정윤･정미라･박수경, 2012; 김영주･송연

숙, 2007; 박미석･김지은, 2013; 이경하･서소정, 2009; 임순화･박선희, 2010), 자녀 수

(오재연･유구종, 2007), 출생순위(김영주･송연숙, 2007)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는 그동안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조부모, 친척, 육아도우미로 

정의했던 양육지원의 유무와 양육스트레스 간에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이러

한 결과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친척이나 주위

의 도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김명원과 강민주(2011)

의 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양육스

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양육지원 유무와 관련해서 양육지

원이 있을 경우, 그 질을 살펴 본 김은정(2014)의 연구결과를 통해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김은정(2014)에서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손자녀 양육을 지원해주는 조모

와의 관계의 질이 단순한 양육지원 유무보다는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양육지원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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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조부모나 친척, 육아도우미들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또 다른 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오히려 대체양육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양육지원이 있을 경우, 갈등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강한 예측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직무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반면, 

양육지식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배우자의 

지지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윤지원･황라일･조헌

하, 2009)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해석

에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 지지라는 변인이 실제적으로 배우자의 지지를 절대적인 

시간과 양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배우자의 

지지를 평가한 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것

이 아닐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와 따뜻한 격려, 믿음을 전달할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옥경희와 천희영(2012)의 연구

를 보더라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될 수는 있으나, 부부관계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

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 관계에 있어 신뢰와 표현 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

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된다면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합의하며, 사회적으로도 아버

지의 육아 휴직 장려,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양육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배우자의 지지는 물리적 시간의 할애가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지

지를 통해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이 드러났다.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직접적인 양육참여라는 방법 외에도 배

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측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에 대해 캠페인 등의 홍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식개선과 더불어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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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과 무엇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원만한 갈등해결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이 보다 보편화 되고 지원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부부가 시간을 내어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긍정적인 부부관계가 건강

한 자녀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부부간의 심리적 기제가 마

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배포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전문 인력과 어린이집이 연계되어 장소 제공 및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

회 확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내용에서도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육자인 부부의 관

계 개선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커리큘럼이 활성화 되는 것을 들 수 있

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뒷받침이 

단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지지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무만족도였다. 즉,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숙경과 

문혁준(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녀가 있는 직장 여성의 경우, 일과 

양육의 병행은 역할부담으로 이어져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라면, 오히려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일과 양육이

라는 다중역할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며 역할부

담에서 오는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 속에서 그들의 직무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여부에 따

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아니다. 연구대상 모두가 맞벌이 가정의 어

머니들이며 직장 일을 하면서 양육을 동시에 하는 조건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

런 공통된 조건하에서 본인의 직장생활 여건과 환경, 근무 조건 및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동기를 살펴보면, 자아실현의 목

적도 있겠지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경제활

동 참여의 계기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

겠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만을 지원해 주거나 보육시설 확보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직무 환경에 만족하고,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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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할 때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무리한 근무조건으로 가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사회적 근무환경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질의 여성인력을 확보하

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을 쓰

는 것이야 말로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양육스트레

스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직무만족도가 단순하게 일의 

생산성과 능률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로 이

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덜 느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영주･송연숙, 2007; 민현숙･문영경, 2013)

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양육지식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는 절대

값 2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이 아닌 경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지식에 대한 왜도는 -.66으로 

절대값 2이하이고, 첨도는 .35로 절대값 7이하이므로 통계자료로서 정규성에는 위배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양육지식의 내적합치도

가 .67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적합치도가 낮

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양호한 타당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제거를 고려하였으나, 문항 제거 후에도 기대할 수 있는 내

적합치도는 .68로 기존 .67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56개의 문항을 해결하는데 있

어 특별한 검사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질문지를 읽고 문항에 대한 답

을 적는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질문지를 읽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외부

의 방해요소나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지식 척도가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

았을 수 있고, 양육지식으로 선별된 문항의 정･오답만으로 양육지식을 일괄적으로 점

수화한다는 것에서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양육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양육지식의 차이가 크

지 않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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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넷과 육아를 주제로 한 대중매체 프로그램 및 육아도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정보를 알고 있으며,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

로의 다양성과, 그로 인해 실제 양육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모두 높아져 개인간 변별

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전반적인 양육지식 수준이 높아진 현시점에서 보다 더 

적합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배우자 지

지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떤 변인보다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양육스트레스

를 높게 인식하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에게는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이 직무만족보다는 

우선 순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된

다면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직무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배우자의 지지가 높거나 

낮음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만족도가 높을 경우 배우자 지지가 동시에 긍정적이라면 양육스트레스 완충에 효과적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업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 연구를 

하였던 김기원 외(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김기원 외(2010)의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만 24∼36개월 사이의 자

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

우자 지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김기원 외(2010)의 연구에

서 배우자의 지지를 부모의 역할 만족도 척도에서 배우자의 지지 요인을 추렸다는 제

한적인 범위에서 측정한 것이라면, 본 연구는 배우자의 지지를 정보적, 정서적, 존중

감, 부정적 지지로 보다 세분화시킨 ‘배우자 지지’척도를 가지고 양육스트레스와의 연

관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 높은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개입을 할 때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준다.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직무만족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있어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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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 경우 양육스트

레스가 급격히 완화되었다는 것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머니에게 가정변인으로서

의 배우자 지지와 직장변인으로서의 직무만족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측면에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정서적 파급효과가 서로 이

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업측면에서의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업과 가정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라는 특성

을 가진 집단을 임의로 표집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이라는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인이 양육스트레스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상을 확

대하여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어린이집 유형을 추가하고 확대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 어머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가정의 월수입이 최소 

400만원 이상이고, 평균 가정의 월수입이 약 687만원일 정도로 소득이 중상위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소득과의 연관성을 볼 때 좀 더 경제적인 부분에

서 보다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포함한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볼 필

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다.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성별과 무관하게 기본적이 양육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본 이경하와 서소정(2009)의 연구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36개월 미만 첫 자

녀를 둔 취업모 대상으로 한 강희경과 조복희(1999)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진행되어야 하겠다.

넷째, 맞벌이 가정 어머니들의 직무만족도와 함께 취업관련 변인들에 대한 보다 세

밀한 탐색을 해 본다면 연구 결과에 대한 더 많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총 근무시간, 출퇴근시간, 근무 횟수, 경력, 근무시간에 대한 융통성 등 직장 변인

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양육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지식 척도의 신뢰도는 다른 변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해석



221

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나아가,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

는 것에서 그치기보다, 양육자의 양육지식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시대･사회･문화

적인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양육지식 도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섯째,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때, 양육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아닌 양육스트레스 총점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양육스

트레스를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별 점수보다는, 총점이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들이 총점과 성격상 유사하고, 하위요인별로 세분화시켜 분석하였을 때 역시 매

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다만, 하위요인별로 

볼 경우,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는 양육지식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외에 조부모, 친척, 육아도우미 등을 포함한 

양육지원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양육지원 유무

와 더불어 양육지원의 질과 갈등 정도 등 보다 구체적인 측면도 함께 조사하여 분석

해 본다면 더 정확한 관계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요인을 찾기 위한 노력

에서 그쳤으나,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상대적 영향력과 개선사항이 바탕이 되어 다

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

서 높은 직무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밝혀

진 만큼,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주변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연관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식개

선 및 기존 제도 정비와 맞벌이 가정 어머니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을 재정비

하고 맞춤형 교육지원 및 연계, 다양한 정보제공의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도록 구

체적인 정책 수립을 마련하여, 이를 진단･개선･관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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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ing Knowledge, Job 

Satisfaction and Spousal Suppor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of Dual-income Families

Eun-Young Jung and Min Ju Ka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mographic factors, parenting 

knowledge, job satisfaction and spousal supports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f 

the dual-income families. The study was targeted at 220 mothers from 

double-income families with children(24∼36 months old) enrolled in 

employer-supported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Kyonggido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al regression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As for the research results, first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ing 

stress depending on demographic variables, i.e., mothers' age, education, family 

income, number of children, extra childrearing support. Parenting knowledge 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but mother's job satisfaction and spousal support levels were 

major factors affecting parenting stress. Also,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pousal support when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stress. Among those who were mo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job appeared to be 

positively affected by spousal support whereas the group with lower job satisfaction 

reported to have higher parenting stress regardless of spousal support.

Key words: dual-income families, parenting stress, parenting knowledge, job 

satisfaction, spous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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